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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, 태풍 ‘카눈’ 대비 비상 체제 돌입 
- 이병호 사장 태풍 대비 긴급 현장 점검 나서 -

<사진설명>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경남 고성군 두호배수장 및 경남 관내 시설물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.

 

  6호 태풍 ‘카눈’ 북상에 대비해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이 7일부터 경

남 관내 시설물 현장을 점검하며,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대

응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. 

  이병호 사장은 어제(7일) 경상남도 고성군 두호 배수장 사전 정비 상태 

점검을 시작으로 오늘(8일) 칠산지구 사업 현장 등 경남 일대의 시설물·사

업 현장을 찾아 시설물 가동현황 및 주변 설비 등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

하고, 태풍 카눈의 경로가 경남 남해안을 시점으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

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. 

  또한, 이번 태풍에 농경지 침수 및 산사태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

전에 전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쏟아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태풍 직

후의 사고 예방 조치에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재난 관련 전·중·후 대비 태

세를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.

  한편, 공사는 태풍 카눈이 이번 주 목요일 남해안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상

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풍수해에 따른 인명·재산 피해의 선제적 예

방을 위해 저수지 사전 방류 및 배수장 즉시 가동상태 점검, 실시간 태풍 경

로 모니터링, 예찰 활동 강화 등 비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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